
보도내용< >

서울경제는 추경으로 등유쓰는 취약층 지원 늘린다 제하의 2026.3.20. □ ｢ ｣ 

기사에서,

ㅇ 정부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 

방안을 논의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,  

확대하고 국가유공자나 산불 피해 가구 등 특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 

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.

정부 입장< >

□ 정부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 

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속하게 추경안을, 

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
ㅇ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 , 

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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